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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의 마법’… 우도서 일회용컵 사라졌다

카페 11곳 ‘보증금제’ 자발 참여

박상현 기자

입력 2022.11.17 04:16

지난 4일 제주 우도 해안가에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 컵.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자 우도에선 지난 8월부터 카페 11곳이 자발적으로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실험에 나섰다. /허재성 객원기자

지난 4일 제주도 동쪽 작은 섬 우도(牛島)에 있는 한 카페.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핫플(핫 플

레이스)’ 중 하나다. 이곳에선 테이크아웃용으로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

하고 있다. 보증금 1000원이 음료 값에 더 붙는다. 박성준(29) 사장은 “해변에서 우리 카페 로

고가 박힌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 굴러다니는 걸 보고 나니 착잡해지더라”면서 “우리 카페가

해양 쓰레기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하니 그냥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우도는 면적 6.1㎢에 2000여 명이 사는 한적한 곳이지만 관광객이 매년 200만명에 달한다. 이

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는 우도의 골칫거리다. 섬 내에 소각장이 있긴 하지만 하루 처리 용량 1t

에 그친다. 매일 우도에서만 3.2t 쓰레기가 나오는데 역부족. 매립장도 있긴 하지만 소규모라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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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과부하가 심하다.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우도는 물론 해안까지 오

염시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우도가 ‘쓰레기 섬’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나서 지

난 8월부터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체 카

페 87곳 중 11곳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들이다. 이는 다음

달부터 제주 전역에서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전초전 성격이기도 하다.

지난 4일 제주 우도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플라스틱 다회용컵을 정리하고 있다. 이

카페 매니저는 "하루 600여개의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소비해오던 이 카페는 지난

8월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시작한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 대부분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허재성 객원기자

3개월 만에 우도 내 일회용 컵은 확연하게 줄었다. 일부 남아 있긴 하지만 “‘1000원의 효과’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는 게 카페 사장들 얘기다. 하루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하루 600여 개씩

쓰던 우도 내 다른 카페는 다회용 컵으로 바꾸고 난 뒤 변화를 실감한다. 이 카페 매니저 박노

열(33)씨는 “예전엔 매일 50L 봉투 3개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꽉꽉 찼는데, 다회용 컵을 쓰고서

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치울 일이 사라졌다”고 했다.

우도의 실험은 제주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제주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하루

765t에서 2020년 1324t으로 10년간 1.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폐기물 발생량 증가분(1.3

배)보다 높은 수치다. 플라스틱 쓰레기로만 한정하면 2011년 하루 32t에서 2020년 127t으로 4

배 가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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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쓰레기뿐 아니라 해상 쓰레기도 심각하다. 작년 제주도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만1489t으

로 2019년(1만1760t) 대비 2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해양폐기물 수거량(10만6925t) 중 20%

가 제주도에서 발생했다. 쓰레기 증가세를 이대로 방치하다간 섬 전체가 쓰레기 더미에 신음

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 이번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을 이끌었다.

지난 4일 우도의 한 카페에서 손님이 매장 안에 마련된 컵 회수기에 플라스틱

다회용컵을 반납하고 있다. 반납 처리가 완료되면 개당 1000원의 컵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허재성 객원기자

원래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일회용컵을 쓰면 300원을 추가로 내고 반환하면 돌려받는

것)를 지난 6월 전면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불편하고 번거로운 반환·수거 과정을 상인들이

다 떠안는 건 부당하다”는 반발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보고 다음 달 제주·세종에서 우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 사전

실험을 우도에서 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결국 다회용 컵 사용 권장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본다. 비용 면

에서도 매장에 이득이란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은 재질에 따라 개

당 50~200원 수준인데, 다회용 컵은 카페가 컵을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대여’하는 형태라 세

척비만 개당 150원씩 든다. 제주도는 세척비 명목으로 개당 100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50원짜

리 일회용 컵을 쓰던 업장은 기존 일회용 컵을 쓸 때와 가격 차이 없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

일 수 있고, 200원짜리 생분해 일회용 컵을 쓰던 업장은 오히려 150원씩 이득이 되는 구조다.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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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자체적으로 작년 12월 제주도 내 전 매장을 대상으로 다회용 컵 사용을 의무화한

결과, 지난 9월까지 다회용 컵 사용량은 344만9893개로 집계됐다. 문제로 지적됐던 ‘회수율’도

이 기간 41.7%에서 71.5%로 크게 늘었다. 환경부 담당자는 “우도에서 시작한 이 실험이 제주

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되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환경 정책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제주 우도 한 카페에서 사장 박성준씨가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조하고 있다.

박씨는 "우리 카페 로고가 새겨진 일회용컵이 해변에 버려진 것을 보고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허재성 객원기자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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